
남원지리산둘레길 16기획
2016년 10월 4일 화요일

걷고…달리고…몸과마음이저절로‘힐링’

지리산둘레길은 117개 마을의 옛길과 숲길,�고갯길,�강변
길,�논둑길 등이 이어진 300여km의 국내 최초의 장거리 트
레킹 코스이다.�
민초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리산은 언제나 사람들을 반겼

다.�바로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관
문이었다.�
사람들은 봇짐을 지고,�마을과 마을,�장터와 장터를 오가

며 지리산에 둘레길을 남겼다.�그래서 지리산둘레길에는 우
리 조상들의 오래된 생활문화가 녹아 있다.�
봇짐 장사들은 또 지리산의 고을과 고을을 넘나들며 둘레

길에 이야기와 소리를 녹여 놓았다.�판소리 동편제도 이렇
게 탄생했다.
지리산둘레길의 중심에는 남원이 있다.�시작과 끝도 남원

이다.�1구간 주천~운봉,�2구간 운봉~인월,�3구간 인월~금
계에는 보석같은 비경이 숨어있다.
1구간 주천~운봉은 14.3km로 운봉의 너른 들과 지리산

북사면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.�이 길은 구룡치를 넘어 옛
사람들이 남원장을 보러 다녔던 장길로 옛길 흔적이 가장
많아 남아 있는 곳이다.�
1구간은 주천면 소재지인 외평마을에서 시작된다.�마을을

지나 농로가 끝나면 개서어나무숲이 나온다.�바로 개미정지
이다.�정지는 쉼터를 말한다.�남원장을 보러 가던 사람들이

짐을 내려 놓고 숨을 고르던 장소이다.�개미정지를 지나면
바위 사면을 따라 길이 만들어져 있다.�
가쁜 숨을 몰아 쉴 때쯤이면 중재가 나온다.�중재를 지나

면 구룡치가 나온다.�구룡치에서 부터는 숲길이 이어져 걷
기 좋다.�계곡을 만나 손과 얼굴을 씻을 수도 있다.�하늘로
승천하는 용처럼 닮은 소나무도 볼 수 있다.
숲길이 끝날 즈음에 쉼터가 있다.�이곳은 회덕마을로 징

검다리를 건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정자나무 쉼터가 있
다.�이곳에서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.�채전에서 자란 밑
반찬을 안주삼아 시원한 막걸리를 곁들이면 부러울 것이
없다.�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다.

▲ 서어나무숲
1구간의 명품은 행정마을 소나무 숲과 서어나무 숲이다.

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 십 그루 노송이 반긴다.�
저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노송을 가만히 바라보

고 있노라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.�
행정마을 소나무숲 맞은편에는 서어나무 숲이 있다.�
서어나무숲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

해 180여 년전 조성한 인공숲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비보림
이다.�주민들의 쉼터로,�아이들과 새들의 놀이터이다.
2000년 제1회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됐다.

2구간은 운봉~인월 9.4km이다.�운봉~인월은 우리나라
대표적인 고산지대인 운봉고원을 지나 영호남의 경계를 넘
어 지리산의 큰 장인 인월장을 만날 수 있다.�
옛날 통영별로였던 이 길은 영남과 호남을 지나 한양으로

가는 길목역할을 하기도 했다.�통편제 판소리의 본고장 비
전마을과 석장승이 지키고 있는 서림공원,�이성계장군이 왜
구 섬멸한 승전을 기념해 만든 황산대첩비지도 이 길에 있
다.
운봉에는 장승이 많이 있다.�해발고도가 높은 운봉은 생

활하기 힘들었다.�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
의 단결이 필요했다.�그 힘은 바로 마을의 수호신 석장승이
었다.�
또,�지리산 운봉을 침입한 왜구들이 석장을 보고 크게 무

서워했다고도 한다.
신기교를 건너 제방길을 따라 걷다보면 황산이 한눈에 들

어오면서 전촌마을이 나온다.�전촌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
소나무 숲이 아름답다.�전촌마을에서 다리를 건너면 비전마
을.�비전마을에는 황산대첩비지가 있고,�바로 옆에는 동편
제의 시조로 불리는 가왕 송흥록의 생가가 있다.�송흥록 생
각 오른쪽으로는 국악의 성지가 자리잡고 있는 황산이 있
다.

▲ 국악의 성지
지리산둘레길 2구간의 명품은 국악의 성지이다.�지리산

자락 황산기슭에 자리잡은 국악의 성지에는 국악전시 체험
관,�독공실,�야외공연장,�국악인묘역,�사당 등의 시설물로
이루어져 있다.�또,�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모든 것
을 한눈에 볼 수 있다.�이 곳에서는 국악을 배우고 체험할

수도 있다.�국악의 성지 바로 아래에는 가왕 송흥록 생가가
있다.
3구간 인월~금계는 19.3km로 약 8시간이 소요된다.�인월

~금계에는 장항마을,�배동마을,�상황마을 등 지리산 자락
의 옛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.�이 구간 등구재는 전북과
경남을 행정구역으로 가르고 있지만 옛날 이 재를 통해 사
람들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.�이곳을 지나다 지루하다
싶으면 잠시 길을 벗어나 실상사에 들러 구산선문의 가람
실상사를 둘러보는 맛도 지리산둘레길 여행의 또 다른 묘
미이다.
인월은 통영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인월역(驛)이

있었다.�인월 5일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약초시장이었으며,
화개장터와 함께 전북과 경남 사람들이 어우러져 장을 봤
던 곳이다.�지금도 전국 5대장에 꼽힐 정도로 성황을 이루
고 있다.�인월시장 상인들은 둘레길 탐방객들을 위해 주말
마다 문화와 재미가 있는 토요장터를 마련하고 있다.
인월은 운봉과 마찬가지로 이성계 장군의 황산대첩과 관

련된 지명들이 많다.�람천을 따라 걸어가면 중군마을이 나
온다 중군마을은 임진왜란 때 군사 요새지로 군대 편제중
의 하나인 중군이 주둔했다고 한다.

▲ 상황마을 다랭이 논
3구간에서 명소는 단연 상황마을 다랭이 논이다.�수 많은

큰 돌과 작은 돌을 입맞춰 쌓아 만든 다랭이 논은 선조들
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다.�한 뼘의 농지라도 만들기 위해
얼마나 많은 나날 고생했을까.�그런 고난의 터전이 후손들
의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.�가을이오면 누런 벼이삭이 가장
먼저 찰랑거린다.� /남원=유영철 기자

서어나무숲 -�아름다운마을숲선정자연의위대함을느낄수있어

국악의성지 -�전시체험관·독공실·야외공연장등으로이루어져

상황마을다랭이논 -�수많은큰돌과작은돌을입맞춰쌓아놔


